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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국내 음식료 산업의 기반인 내수 부문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특성상, 국제 곡물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제조 원가가
크게 좌우되며, 기업이 해당 부문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반면, 원가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데에는 정치 · 사회적 민감성이 작용해 가격
인상은 제한적이다. 동시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수요 확대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수출이 음식료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수출은 압도적인 물량 성장을 가능케 하며,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통해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환율 리스크의 자연 헷지를 통해 원재료가의 안정적 관리도
가능하다.  

음식료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필수적이다. 
최근 한국 음식이 K-푸드*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25년 8월 누적
기준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74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K-푸드 수출에
제약이 걸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K-푸드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한-미 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음식료 산업의 영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 K-푸드: 협의의 개념으로는 ‘조리되어 먹을 수 있는 한국 식품 및 음료’을 지칭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먹거리 전부(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와 담배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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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현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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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관세전쟁우려에도불구 K-푸드수출호조 지속되며, ’25년 8월누적 74억
달러기록(YoY +4.8%)

▪ 품목별: 가공식품 중심 성장 지속. 라면과 김 뿐 아니라, 베이커리 · 과자 · 빙과 등
품목 다양화

▪ 지역별: 일본으로의 수출이 정체된 가운데, 미국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

▪ 업체별: 해외 확장에 소극적이던 기업들도 생산시설 투자, 판매법인 설립, 

수출품목 육성 등 전략 변화

[지역별] 일본제외대부분의지역에서수출이증가한가운데, 미국이K-푸드수출액
1위국가로자리매김

▪ ‘25년 8월 누적 기준 미국 12.5억 달러(YoY +6.8%), 중국 12.2억
달러(+11.2%), 일본 12.1억 달러(-1.5%) 수출 → 엔저로 가격경쟁력 약화되며
일본 수출 감소 vs. 관세 이슈에도 미국 수출 양호

▪ K-푸드 수출 내 주요국 비중은 미국 16.7%, 중국 16.4%, 일본 16.2% 順

- 일본은 ’15년 25.8%→ ’25.8월 누적 16.2%로 비중 큰 폭 감소(-9.6%p). 

동 기간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p, +0.7%p 증가

- 유럽 · 동남아 · 중동 등도 호조 지속하며, 수출처 다변화 진행 중

1. 수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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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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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별 K-Food 수출액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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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가공식품과음료가성장을주도 vs. 담배와주류는성장정체

▪ 5개년 연평균 성장률: 가공식품(+12.5%), 축산물(+10.1%), 음료(+8.7%), 

농산물(+5.3%), 담배(+2.8%), 주류(-2.1%) 順

▪ 가공식품과 음료의 인기로 K-푸드 수출에서 해당 품목 비중 증가: ‘15년 32% → 

‘25.8월 누적 47%

▪ 상세 품목별로는 라면의 인기가 지속되며, 월 평균 수출금액이 1.2억 달러
(한화 약 1,600억 원)로 높아진 상황. 이 외에도 김(월 평균 5,100만 달러), 

소스류(3,500만 달러), 베이커리(3,400만 달러) 등 호조

- 라면은 K-콘텐츠 확산 등에 힘입어 권역별 고른 성장세 시현하는 가운데 특히
미국向수출이 크게 증가 (전년 동기 비 미국向수출 증가율: ’24년 연간
+70.3%→ ’25. 8월 누적 +25.5%)

6

품목별K-Food 수출액추이

전체품목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품목월평균수출액규모
(‘25년 8월 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주요품목 YTD 수출액증가율
(‘25년 8월 누적 기준)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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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음식료업체들은 ‘저가 제품’보다 ‘특성화/ 프리미엄제품’으로해외시장을공략

▪ 통상 해외 판매제품의 평균 단가는 국내 대비 1.5~3배 높음

▪ ‘특성화/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낮은 상황

전년도에이어 ’25년에도원가상승 · 경쟁사의가격인상등을반영하여 해외판매
품목의가격인상진행

▪ 맥도널드, 코카콜라 등 글로벌 음식료 기업들의 사례 비교시,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기업은 물가 · 원가와 무관하게 지역 · 
제품을 번갈아가며 가격 인상을 지속

→ 국내 음식료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가격 인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2. 가격동향

미국판매제품가격비교 (월마트 온라인, ’25.7월 기준) 

*환율: 1,390원/$, 봉지 라면 기준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해외판매제품가격인상추이 (’24년 이후)

기업명 시기 지역 품목

농심

'24년 베트남 라면

'24년 호주 라면

'25.7월 미국 라면 +10% 내외

삼양식품 '25.4Q(예상) 미국 라면 +10% 내외

오리온
'24.10월 베트남 초코파이 +6%

25.9월 러시아 초코파이,초코송이등9개제품+5~7%

기업명 시기 지역 품목

롯데
웰푸드

'24.10월 카자흐스탄 초코과자류 +8%

'25.1월 벨기에 전품목 +25%

'25.1월 러시아 과자류 +8%

'25.1월 인도 건빙과 +5~10%

'25.3월 인도 건빙과 +5~10%

'25.4월 카자흐스탄 전품목 +10%

자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 (월마트) 한국 (이마트)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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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의해외부문고성장 vs. 농심은성장률다소주춤

▪ 삼양식품: 서양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여겨지던 매운맛 시장을

‘불닭볶음면’으로 선점. ’25년 상반기 증설(생산 Capa +40% 증가)을 통해, 

하반기 수출 가속화 전망      

▪ 농심: 라면 부문 경쟁심화로 성장 둔화. 매운볶음면인 ‘신라면 툼바‘ 출시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

▪ 오리온: 러시아 · 중국 · 베트남 시장 꾸준히 성장. 북미 진출 시작하며, 중동 · 

동남아 · 유럽 진출도 준비 중

▪ 롯데웰푸드: 해외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인도 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25년

상반기 현지 공장 증설. 인도 빙과 및 건과 생산 Capa 각각 60%, 40% 증가되어, 

향후에도 매출 호조 전망

▪ 빙그레: 미국 · 중국 · 베트남을 중심으로 빙과 판매 호조. 미국에서 ‘바나나맛 우유’

판매 테스트 시작

▪ CJ제일제당: 기 진출한 미국 시장 순항하는 가운데, 유럽과 오세아니아 채널

확장이 본격화. 유럽 고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헝가리 공장 증축

3. 기업별동향

주요음식료기업해외매출비중 (단위: 십억 원, ’24년 기준)

1) ’23년 해외매출 비중(19%)을 기반으로 추정
자료: 각 사, 금감원 전자공시,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매출 해외매출 해외비중 주력품목

삼양식품 1,728 1,336 77% 라면

오리온 3,105 2,015 65% 제과

CJ제일제당 11,353 5,581 49%
가공식품(만두, 피자, 치킨, 김, 

즉석밥 등)

농심 3,439 1,375 40% 라면

대상 4,255 1,417 33% 가공식품(김치, 소스 등 )

풀무원 3,214 635 20% 가공식품(김치, 냉동식품 등 )

롯데웰푸드 4,044 857 21% 제과, 빙과

SPC삼립 3,428 6501) 19%1) 제빵

빙그레 1,463 154 11% 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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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식료기업해외매출성장률 (전년 동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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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빙그레 CJ제일제당 풀무원

라면 제과/빙과 가공식품

'24년 연간 누적 '25.1분기

해외확장에소극적이던기업들도생산시설투자, 판매법인설립, 수출품목육성등

전략변화

▪ CJ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 등의 공장 증설 및 지역 확대 지속. 또한, 현지인에

맞춘 전략품목 육성 (오리온-꼬북칩, 롯데웰푸드-빼빼로, 농심-신라면 툼바 등) 

▪ 해외 부문에 소극적이던 오뚜기, SPC그룹, 하이트진로 등도 해외 생산시설

투자하며 신시장 개척 추진

자료: 각 사, 금감원 전자공시,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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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해외신규투자내역 (‘25년 이후~) 

구분 기업명
준공(예상)

일시 구분 위치 투자금액 상세

라면

농심

'24년 10월 라인 증설 미국 미확인 라면 제2공장 라인 증설

'25년 03월 판매법인 유럽 - 유럽 진출 확대

'27년 신공장 부산 1,918억 원 수출 물류/생산 통합 센터

삼양식품
‘25년 06월 라인 증설 경남 밀양 1,643억 원 생산라인 6개, 수출 대응

'27년 신공장 중국 2,014억 원 생산라인 6개, 중국 내수

소스/ 

라면
오뚜기

'26년 4월 물류센터 울산 226억 원 수출 물량 물류 거점

'27년 신공장 미국 미확인 미국 생산거점 구축

가공
식품

CJ제일제당

'25년 09월 신공장 일본 1,000억 원 일본 냉동만두 시장 대응

'26년 하반기 신공장 헝가리 1,000억 원 만두 등 생산

‘27년 신공장 미국 7,000억 원 슈완스 아시안푸드 신공장

풀무원
‘25년 판매법인 유럽 - 유럽 진출 확대

'26년 하반기 판매법인 미국 미확인 두부 라인 증설

대상 ‘25년 말 신공장 폴란드 150억 원 유럽 김치 생산 거점

과자

오리온

'25년 하반기 라인 증설 베트남
1,300억 원

스낵 라인 증설

'26년 상반기 신공장 베트남 과자 수요 대응

'27년 신공장 러시아 2,400억 원 과자 수요 대응

'27년 신공장 충북 진천 4,600억 원 수출 및 내수 대응,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롯데웰푸드
‘25년 02월 신공장 인도 빙과 700억 원

'25년 07월 라인 증설 인도 건과 330억 원 빼빼로 라인 2개 증설

베이
커리

SPC그룹

'25년 02월 신공장 말레이시아 미확인 제빵 시장 수요 대응

'27년 하반기 신공장 미국 1억 6천만 달러
(약 2,200억 원)

북미 제빵 시장 대응

주류 하이트진로 '26년 신공장 베트남 1,058억 원 해외 첫 공장. 소주 생산 및
동남아 수출

자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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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라면시장

▪ 글로벌 라면 시장 규모는 ’24년 기준 609억달러(약 80조 원)으로 추산 (마켓리서치)

- 중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라면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아시아 대륙이 과반 이상을 차지

▪ 코로나-19를 계기로 ① 긴 유통기한, ② 편의성, ③ 가성비가 부각되면서, 아시아外지역에서 큰 폭 성장 

- 미국(4개년 연평균 성장률 +17%), 멕시코(+16%), 유럽(+12%) 등에서 고성장

- 북남미 및 유럽의 인당 라면 소비량은 아시아 평균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성장 여력 충분

주요라면시장규모및성장률 (‘23년 기준) 국가별1인당라면소비량 (’23년 기준)

1위 베트남 82개

2위 대한민국 78개

3위 태국 55개

4위 인도네시아 52개

5위 네팔 51개

6위 말레이시아 48개

7위 일본 47개

8위 필리핀 37개

9위 중국 30개

10위 러시아 15개

자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자료: 마켓리서치, 하나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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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라면동향

▪ [수출총액] ’25년 상반기 누적 7.3억 달러(약 1조 원)로 전년동기 대비 24% 성장

- 연간 수출 추이: ’20년 6.0억 → ’22년 7.7억→ ’24년 12.5억 달러 (4개년 평균성장률 20%)

▪ [지역별] 141개국에 수출 중.  중화권(26%), 북미(21%), 유럽(17%), 동남아(15%), 일본(5%)順

- 수출 성장률은 중화권(40%), 중동(40%), 북미(36%)로 지역 다변화 진행 중

- 가장 큰 매출처인 중국, 미국에서 K-라면의 점유율은 각각 4%, 30%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 호조

K-라면수출액의국가별 비중 (’25.1H 기준) K-라면주요국향수출성장률 (’25.1H 기준)

27%

22%
18%

15%

5%

5%
4% 4%

중화권
북미
유럽
동남아
일본
기타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자료: TRASS, 삼성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재인용

(전년 동기 대비)

자료: TRASS, 삼성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재인용

K-라면

40% 40%
36%

30%

24% 24%

12%
7%

중화권 중동 북미 기타
아시아

전 세계 일본 동남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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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농심과 삼양식품이 K-라면의 양대 기업. 시장 경쟁 심화로 농심의 성장이 다소 주춤한 반면, 불닭볶음면
인기를 기반으로 삼양식품이 고성장

- 농심: 해외매출내가장큰비중(45%)을차지하는미국시장의정체로, 해외판매정체

• 해외 판매: ’22년 1.3조(총 매출 중 해외 비중 42%)→ ’23년 1.4조(41%)→ ’24년 1.4조 원(40%)

• 지역별: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3위(점유율 22%)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심화 및 트렌드 변화로 기존 제품
(신라면, 짜파구리 등) 수요 정체 → 매운볶음면인 ‘신라면 툼바’ 출시를 통해 성장 전환 기대

• 생산: 국내 7개, 해외 6개 공장 운영 중이며, 특히 미국은 2개의 공장 운영 중

• 관세 영향: 미국 판매 물량의 상당 부분을 현지 생산 →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15%) 영향 미미

- 삼양식품: 무주공산이던서양의매운볶음면시장을선점

• 해외 판매: ’22년 6천억(총 매출 중 해외 비중 67%)→ ’23년 8천억(68%)→ ’24년 1.6조 원(77%)

• 지역별: 중국/ 미국 시장 호조 속, ’24.3Q 유럽 진출 시작
* 해외 판매 내 주요국 비중: 중국 31%, 미국 28%, 유럽 2%(’24년 기준)

• 생산: 국내 4개 공장 운영. ’25년 상반기 생산라인 증설로 Capa 40% 증가(18억 개→ 25억 개)

• 관세 영향: 생산공장이 한국에만 위치하여 미국 수출 시 관세 영향을 받는 점은 위협 요인. 

단, 관세(15%)를 가격에 전가 시 판매가격은 1.4$에서 1.6$로 변화→가격 저항 크지 않을 전망

주요라면기업해외매출 (단위:십억원) 주요라면기업생산기지및관세영향 (’24년기준)

자료: 각사, 금감원전자공시, 삼일PwC경영연구원 * 각사대표제품(봉지면)월마트온라인판매가격기준
자료: 각사, 금감원전자공시, 삼일PwC경영연구원

농심 삼양식품

해외판매비중 40% 77%

해외판매내미국비중 45% 28%

해외판매중현지생산 70% 0%

미국관세영향 미미 다소 영향

판매단가*(’25.7월) 1.3$ 1.4$

상호관세 - (현지 생산) 15%

관세전가시가격 1.3$ 1.6$

 -

 500

 1,000

 1,500

'20 '21 '22 '23 '24

농심 삼양식품

자료: Euromonitor,  다올투자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재인용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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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정부관세정책: 전세계 10% 보편관세 + 국가별상이한상호관세 + 주요품목별관세

1. 트럼프2기정부의관세정책

트럼프2기정부의관세구조

• 전세계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발효 (‘25.4.5)

• 철강 · 알루미늄 50% (‘25.6.4)

• 자동차 25% (‘25.4.2)

• 자동차 부품 25% (‘25.5.3)

부과발효품목

•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필수광물

부과예정품목

•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25.4.2) → 협상 후 최종 발효 (국가별 상이)

자료: 백악관,언론보도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30%

15% 15% 15%
20% 19% 19%

보편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

주요국상호관세부과현황
(‘25.8.1 기준, 협상 완료 국가)

한국은 '25.7.31 미국과관세협상을완료하였으며, 15%로상호관세타결
▪ 협상 직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양국간 이견이 있었으나, 이후 추가 논의는 없는 상황

한-미관세협정주요내역

• 상호관세: 15% (미국측이 최초 제시한 상호관세 25% 대비 하향) 

• 품목관세: 자동차 15% (전세계 대상으로 발효된 자동차 관세 25% 대비 낮은 수준)

                  향후 발표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품목관세에서 최혜국 대우 예정
관세

• 미국투자 3,500억 달러
- 2,000억달러: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투자

- 1,500억달러: 조선업 대미 투자(선박 건조, MRO 등)

•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향후 3년 간): LNG 등 미국산 화석연료 구매

• 자동차, 농산물등시장개방
(한국정부설명) 국내쌀과쇠고기시장은추가개방하지않기로합의

관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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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무역협정내농식품분야주요이슈

• 한국은對미 농식품 무역 적자국이나, 미국 측에서는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
(‘25.7.31 관세 협정 후 양국 간 이견 → 현재(’25.10월)까지 재논의는 없음) 

농식품수입
(미→한, 98억달러)

• 한국 농식품에 대한 관세 부과(기존: 0% → 변경: 15%)로 수요 감소 리스크
• 원산지 기준 관세 부과 원칙에 따라 공급망 재편 이슈 발생

- 관세 부과 시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에 따라 산정
- 단, 미국산 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상호관세 대상 제외
→ 미국 현지 투자 증가, 미국산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농식품수출
(한→미, 13억달러)

출처: 농식품수출정보, 

’24년 기준

한-미무역협정에따라농식품분야수입/수출이슈발생

향후예상되는요구사항
• 소고기 연령 제한 철폐

• GMO, LMO 등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

• 검수 단계에 있는 과일/채소에 대한 승인

국내농식품개방은 GATT 8차협상(우루과이라운드, ‘1994년)으로시작. 이후WTO와 FTA를 통해확대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한국은 1995년 1월 회원국으로 가입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한국은 59개 국가, 미국은 20개 국가와 협정(‘25.8월).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GATT(1948~1994) WTO(1995~) FTA(2000~)

주요목적 다자간 관세인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164개국 가입 중('24.9월)

일부 국가 간 관세 대폭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주요대상
주로 공산품. 

8차 협상(우루과이라운드, 

‘1994년) 후 농산물 개방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규범
등으로 적용 확대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등 기본으로 하고 환경, 노동 등

논란 분야 회피

기본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1) + 내국민대우의 원칙2)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3)허용
+ 상호이익 균형 존중

무역구제 긴급수량제한(Safeguard)
Safeguard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좌동 + 원산지 검증

1) 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나라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2) 내국민대우의 원칙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관세부과 절차를 만들지 않고, 내국인 절차를 그대로 적용
3)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허용: WTO는 FTA와 같이 특정 국가 간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을 인정

참고. 국내농식품개방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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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 이슈 상세

미국산사과 · 배는현재수입이안되고있지만, 이는 ‘통상이 아닌검역의영역’이며 개방률과는 무관

• 사과 · 배 · 복숭아 등이 진딧물 · 복숭아심식나방 등의 병충해 유입에 대한 우려로, 32년째 검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

1 수출국의 수입 허용 요청 신선 딸기, 자두, 살구, 석류

2 수출국 제출 자료 검토 사과

3 관련 병해충 목록 작성 배

4 병해충별 위험 수준과 방재 난도 평가 아기당근

5 수출국과 위험관리방안 협의 후 식물검역위원회 심의 천도복숭아

6 수입품 검역 요건 초안 작성 후 수출국과 협의 감자*

7 수입 허용 기준 등 입안 예고

8 수입 시작

* 플로리다, 뉴저지 등 22개 주에서 수입 가능하나,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에서 추가 수입 절차 진행 중

자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미
국

한
국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
(completely OPEN)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7월 31일, 트루스소셜

“우리 농축산 분야가 대부분 개방돼 있다.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 7월31일관세협상타결브리핑

국내수입되는미국산농축산물은 1591종, 이중 ‘개방제외’품목 35개 → 개방제외품목비율 2.2%

       
[개방제외품목: 총 35개]

- TRQ(관세할당제) 적용 19개 품목: 우유 등 낙농품목 11개, 대두(유) 품목 5개, 꿀, 감자, 오렌지*
* 귤 출하 시즌(9월~2월)에만 오렌지에 대한 관세 50% 부과. 이 외 기간은 무관세

- 미양허 품목 16개: 모두 쌀 관련 품목

미국산농산물수입승인 8단계진행상황

Question 1. ‘개방제외품목’이 아닌데, 사과 · 배는왜이슈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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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소고기의 관세는 ‘25년 2.6%이지만, ‘26년관세완전철폐. 다만, 수입시월령제한이 존재

• 소고기 역시 사과 · 배 등과 동일하게, 시장 개방 여부가 아닌 검역의 이슈
• 해당 제한은 2003년 광우병 파동 이후, 2008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조치

미국은월령제한(30개월령 미만수입)을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철폐를요구

• 일본/대만 등에서 제한을 해지한 것을 근거로 압박
•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向소고기수출판로난항→ 한국등주변국에압박가중될것으로전망

글로벌소고기시장 (’23년, 단위: 만톤)

국가 규모 점유율

미국 1,205 20%

브라질 1,056 18%

중국 735 12%

EU 670 11%

인도 442 7%

국가 규모 점유율

브라질 300 25%

호주 152 13%

인도 147 12%

미국 140 11%

아르헨티나 76 6%

주요생산국 주요수출국

주요수입국

국가 규모 점유율

중국 352 34%

미국 154 15%

일본 80 8%

한국 51 5%

EU 41 4%

한국소고기시장

• 시장규모: 약 80만 톤 (‘22년)

• 글로벌 MS: 1.4% (‘22년)

• 수입비중: 60% (‘23년)

- 미국산 51%, 호주산 41%, 뉴질랜드산 4%

자료: USDA-FAS,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입육협회,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의소고기수출국(’24년기준)

: 한국 20%, 중국/홍콩 19%, 일본 17% 順

Question 2. 미국산소고기는 이미개방품목인데, 지속적으로 논란이되는이유는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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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입: 
한국에의영향

미-중무역전쟁으로인해미국산농산물의중국수출차질→ 타국가농식품시장에

대해개방압력증가전망

▪ 미국의 농식품 수출은 총 1,800억 달러로, 캐나다(18%), 중국(16.2%), 

멕시코(16.2%), 일본(6.6%), 한국(4.2%) 順 (‘23년 기준)

▪ 주요 수출품목은 대두 및 대두유 추출물(18.7%), 옥수수(7.4%), 냉장 및 냉동

소고기(4.2%), 밀(3.2%), 조제식품(3.2%), 順 (‘23년 기준)

→ 수출 2위국인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농식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며, 새로운

수출처 모색 필요

미국에게한국은 5위의농식품수출국이나, 일부품목에대해제약→ 규제철폐를

위한압박지속전망

▪ 미국의 수출 비중이 낮은 과실류 보다, 대두 • 소고기 관련 규제가 이슈화 될

가능성 높음

- 대두 규제: 유전자변형(GMO*, LMO**) 농식품 관련 규제
*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 생물체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소고기 규제: 30개월령 이상 수입 규제, 가공 소고기 및 일부 부위(내장 등) 

수입 제한

미국의농식품시장현황 (단위: 십억 달러)

'19 '20 '21 '22 '23

시장 규모 638.7 664 688.9 740.2 770.7

수출 146.1 154.1 180.8 200.8 180.2

수입 149.8 154.7 181.6 211.9 206.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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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농식품수출상세 (‘23년 기준)

15.5%

7.4%

3.2% 3.2% 3.2%
2.3% 2.0% 1.9% 1.8% 1.6%

18.0%

16.0% 16.2%

6.6%

4.2%

2.1% 2.0% 2.0% 1.8% 1.7%

주요수출국 (점유율)

주요수출품 (점유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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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출: 
이슈 상세

한국농식품수출시관세부과(15%) → 소비자가격전가시수요감소우려

수출국이아닌원산지(Country Of Origin)를기준으로관세부과→공급망재편

가능성증가

▪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발생하면, 원산지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판단

▪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고려

▪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국경보호청)가 전체 상황

고려하여 판단

* 실질적변형: 품명 · 특성· 용도가변하는것을의미

상호관세예외품목 ✓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 미국 내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
✓ 품목가치중최소 20% 이상이미국산인경우, 그미국산함량

미국의관세부과체계

총관세
한-미
FTA 

관세율

품목별관세
• 무역확장법 232조1)에의거
• 철강/알루미늄 25%, 자동차 15%

상호관세: 15%

• 국가비상경제권한법2)에의거

or

+a

-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등

한국 농식품 수출시 적용되는 관세

1) 무역확장법 232조(1962년): 특정 품목 수입이미국 국가 안보에위협이된다고판단될경우, 대통령이해당 품목에대한 관세부과등 조치를취할 수 있음
2) 국가비상경제권한법(1977년):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대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외국과의거래를통제할수 있는 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

자료: 관세청, 삼일PwC경영연구원

원산지기준관세부과사례: 라면

면
우크라이나産밀→ 

태국에서 반죽/절단/건조/냉각 

스프
일본에서 원재료를 끓여

농축 혼합물 생산 

동결채소
중국에서 채소 재배 후, 

절단/찜/동결건조 

미국CBP(관세국경보호청) 판정 결과

• 베트남에서 단순 포장만 이루어져, 실질적 변형이 없음
• 구성품 각각은 본래의 원산지를 유지. 이에 따라면은태국산, 스프는일본산, 동결채소는중국산으로 구분하여 관세 적용 

베트남에서포장

자료: 관세청,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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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출: 
한국에의영향

[긍정]  한국의상호관세는미국의주요농식품수입국에대한관세대비낮은수준→ 

미국시장확대기회로활용가능

▪ 상호관세: 

(협상 완료) 한국 · EU 15%, 인도네시아 19%, 캐나다 35%, 브라질 50%  

(협상 진행 중) 멕시코 25%, 중국 30%

(기타) 호주 · 콜롬비아는 보편관세 10%만 적용하기로 협의 완료

▪ 미국 내 한국 농식품의 점유율은 0.8%에 불과하여, 시장 확대 가능성 높음

[부정] 상호관세 15% 부과로미국소비자가격인상불가피

→ 일부제품에대한수요감소우려

▪ 미국은 한국에게 K-푸드 1위 수출국(수출 점유율 16%) → 가격 인상으로 수요

위축 가능성 존재

▪ 다만, 미국의 비싼 외식물가에 따른 내식 수요 증가, K-컬쳐 열풍 등을 고려할

경우,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미국의농식품수입상세(‘23년기준) 

3.5% 3.4% 3.3% 2.8% 2.4% 2.4% 2.1% 1.7% 1.6% 1.5%

맥주 빵 조제식품 커피 원두 주정음료 포도주 냉장 소고기 유채유 토마토 냉동 소고기

주요수입품(점유율)

주요수입국(점유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

22.7% 19.9%

3.9% 3.4% 3.2% 2.6% 2.3% 2.2% 2.1% 0.8%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콜롬비아 한국

한국보다 높은
상호관세 적용
국가

한국의對미농식품수출주요품목(‘24년기준, 미국총수출내점유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

10.4% 10.3%
6.6% 4.5%

2.3% 1.8% 1.7% 1.6% 1.5% 1.5%

라면 조미김 곡류조제품 음료 김치 인스턴트면 빵 배 기타파스타 인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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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및대응방안: 수출 중심

시사점 대응방안

관세대응형
수출전략수립

▪ 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 수요 감소
리스크

▪ 단, 미국의 주요 농식품 수입국인
캐나다 · 멕시코 · 브라질 · 중국 등
대비 한국 상호관세가 더 낮아 경쟁
우위 확보

▪ 또한, 미-중 무역분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을 대체하는 ‘아시안
푸드’ 강국으로 K-푸드 수출 확대 가능

▪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가공/기호식품 위주 수출

▪ 미국 내 지역별 전략 차별화/고도화

- 대도시: 고급화/프리미엄 제품 공급

- 중소도시: 시장 확대를 위한 대중적
제품 보급

▪ 중국이 선점한 주요 품목 시장 탈환

▪ 중장기적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관리 및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재정비

▪ 원산지 기준 관세부과 원칙에 따라
공급망 혼란 가중

▪ 저렴한 인건비, 원료 조달 등의
장점으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집중된 생산거점들의 메리트 감소 

▪ 미국 현지 직접 생산 확대 및 OEM 

활용

▪ 미국산 원재료가 차지하는 가치가
20% 이상인 경우,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조항을
활용한 생산망 설계

원산지검증
대응체계마련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제품이 해당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준비 필요. 구비 서류
간 일관성과 명확한 원산지 흐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

44.2 43.9 49.7
59.6 53.4

'19 '20 '21 '22 '23

[미국내중국산농식품수입금액]

(단위: 억 달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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